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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에서는 올스테이트(Allstate),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보험회사가 2021

년 말 또는 2022년 초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함. 이는 자동차보험산업의 손해율이 악화됨

에 따른 결과임. 미국의 자동차보험산업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청구 비용의 증가, 

WITH코로나로 교통량이 일상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사고 빈도가 증가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올스테이트(Allstate),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보험회사가 2021년 말 또

는 2022년 초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함

∙ 주요 자동차보험회사는 2021년 하반기 실적을 발표한 후 자동차보험료를 6~8% 인상했으며, 일부는 10% 이상 인

상함1)

- 트래블러스(Travelers)사는 2022년 중반까지 약 40개 주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며, 2022년 말까지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올스테이트(Allstate)사는 25개 주에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7.1% 인상했음

○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개인 자동차보험산업의 2021년 3분기 손해율이 7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악화됨

에 따른 결과임2)

∙ S&P Global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20대 개인 자동차보험회사 중 19개 회사의 3분기 손해율이 전분기 대비 악

화되었음(<그림 1> 참조)

- 스테이트팜(State Farm)사3)의 손해율은 전년 3분기(60.74%) 대비 78.05%로 17.31%p 상승함 

∙ 올스테이트(Allstate)사는 실적 보고에서, 2021년 4분기 자동차보험 합산비율4)이 10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p 

높았으며, 이는 주로 손해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함

1) The Wall Street Journal(2022. 2. 9), “Car Insurers Rush to Raise Rates as Inflation Takes a Toll”

2) S&P Global(2021. 12. 29), “US private auto loss ratio hits historic high in Q3 as drivers return to roads”

3) 미국에서 직접보험료 기준으로 3년 연속 1위인 보험회사. 그 외 GEICO, Progressive, Allstate 등의 회사가 대표적인 자동차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음  

4)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지표임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미국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현황

강윤지 연구원

2022.3.21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23

<그림 1> 미국 개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물가상승률 <그림 2> 자동차 관련 비용 증가율
        (단위: %) (단위: %)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자료를 재구성함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

를 재구성함

○ 미국의 자동차보험산업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청구 비용의 증가, WITH코로나로 교통량

이 일상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사고 빈도가 증가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2021년 경제 재개로 인한 수요의 증가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일어

나면서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겪고 있음5)

- 2021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 가량 증가함 

∙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 및 수리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비용이 크게 증가함

- 특히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자동차 부품비는 2021년 전년 대비 6% 가량 증가함(<그림 2> 참조)

- 물가 상승과 더불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목됨

∙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돼 교통사고 

청구 건수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 행동이 사고의 심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6)

- 자동차 사고 청구 건수는 2021년 2분기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대비 2021년 3분기 교통사고 치사율이 26% 증가함7)

5) The Wall Street Journal(2022. 1. 22), “U.S. Inflation Hit 7% in December, Fastest Pace Since 1982”

6) APCIA(2021. 9. 17), “Auto Insurance claims Costs Increasing”

7)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2. 2. 11), “What’s Happening With Auto Insurance Rates”


